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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는 자들과 없다는 자들 두 종류로 살아간다. 신은 자

기를 인정해야 나타난다. 

2. 사람끼리도 자기를 인정해야 자기를 나타내듯이, 신도 자기를 인정해야 나

타내신다. 사람이 신을 인정 안 하는데 자기보다 수천만 배 수준이 낮은 자들

에게 나타내시겠느냐. 신은 자존심이 없는 줄 아느냐.

3. 어느 한 곳에 각종 괴상망측한 죄를 지은 자들이 모여 죗값을 받고 있는 장

소가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억울하게 온 사람도 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그곳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사회에서 엄청나게 

크게 살던 자들도 있어.” 했다. 그러나 어떤 자는 말하기를 “그곳에는 다 죄인

들만 있어. 쓸 만한 사람 하나 없어.” 했다. 큰 자는 자기를 인정하고 큰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서 그가 인정하는 대로 말한다. 나 역시 절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자들 중에서 한 명

에게만 말해 주며 나타냈다. 하나님도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조금씩 

나타나 역사하신다. 

4.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기본으로 주신 ‘신성’이 있

다. 신이 없다고 하는 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사상과 생각으로 이 신성

을 없애버린 자다. 

5.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차원 높여서 살면, 사탄은 그를 꺾어 왜 육적으로 

살지 않냐고 한다. 즉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성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뜻이라 

한다.

6. 사탄은 수천 가지 이론을 펴고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좋고 편하게 유혹한

다. 사탄이 좋게 해 주는 것은 결국 멸망시키는 일이다. 



7. 보이는 사탄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사탄이

다.

8. 세상을 보면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들이 밀려온다. 문제는 답이 아니

다. 그러니 답만 보고 가라. 주님이 답이다. 어디서나 어떤 문제가 와도 성자 

주님이 답이다. 

9. 문제를 쳐다볼 것 없다. 답만 향해서 가라. 정확한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답이다.

10. 시대 사명자가 답이다. 그만 보고 가라.

11. 확신은 실체를 이룬다.

12.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의 문

이 열려 실제로 주님을 만나 보게 된다.

13. 사람들은 자기 진로가 무엇인지, 자기 미래는 어떻게 될지, 확인받고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님도 선생도 그에 대한 대답을 못 해 준다. 왜? 자기가 

어디까지 견디면서 하는지에 따라 자기 진로와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해 준다.

14. 절대 주님을 중심하고 행한다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그 답이 틀릴 수도 

있다. 왜? 자기가 가다가 변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어도 그 대답이 틀리게 되

는 것이다. 

15. 자기 행위로 인하여 자기 운명, 자기 진로의 길이 좌우된다.

16. 절대 끝까지 주님과 일체 되어서 가야 된다. 끝까지다!



17. 인간은 하다가도 말고 가다가도 변하니 앞날을 예상하지 못한다.

18.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어도 변화무쌍하다. 인간이 회개하면 심판하지 않

으시기 때문이다. 

19. 주님을 절대 믿고 절대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구원과 휴거가 예정되

어 있다.

20. 하나님도 주님도 인간을 절대 100% 사랑하신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인간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요동이 있을 뿐이다.

21. 얼마든지 할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고 놀다가 일이 밀

려서 인생 자포자기 하게 된다. 


